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낱말퍼즐 정답

숨은그림찾기 정답

방탄소년단이 영국 최고 권위 대중음악상인‘브릿 

어워즈’(Brit Awards) 후보로 지명됐다. 한국 가수로

는 최초다. 

지난 31일 공개된‘2021 브릿 어워즈’후보 명단에 

따르면 방탄소년단은 히트곡‘다이너마이트’로 인

터내셔널 그룹 부문 후보로 지명됐다. 록밴드 푸 파

이터스를 비롯해 3인조 자매 밴드 하임, 힙합 듀오 런 

더 주얼스, 펑크 밴드 폰테인 D.C 등이 방탄소년단과 

수상을 겨룬다.

한국계 할리우드배우 성 강(한국명 강성호)이‘스

타워즈’TV 드라마 시리즈에 출연한다.

지난 30일‘연합뉴스’에 따르면 미국 엔터테인먼

트 그룹 디즈니와 자회사 루카스 필름은 전날 영화 

‘스타워즈’의 스핀오프 드라마‘오비완 케노비’시리

즈에 성 강의 캐스팅을 확정했다고 전했다.

‘오비완 케노비’는 영화‘스타워즈’의 제다이 마스

터 오비완 케노비와 한때 그의 제자였던 다스베이더

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. 영화‘스타워즈’프리퀄 3

부작의 완결편인‘시스의 복수’를 토대로 10년 뒤의 

상황을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다.

성 강은 세 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와 

UC Riverside에서 법학 공부를 한 후 1999년 영화  

‘미스테리 맨’에 단역으로 출연하며 처음으로 배우

의 길에 들어섰다. 이후‘진주만 (2001)’,‘패스트 & 

퓨리어스: 도쿄 드리프트(The Fast and The Furious: 

이로써 방탄소년단은 미국 3대 시상식으로 일컬어

지는 그래미 어워즈, 빌보드뮤직 어워즈(BBMA), 아

메리칸뮤직 어워즈(AMA)에 이어 브릿 어워즈에까

지 후보에 오르는 진기록을 쓰게 됐다.

1977년 시작된 브릿 어워즈는 영국음반산업협회에

서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영국에서는 음악 분야 최고 

권위를 자랑한다. 1980년대 후반부터 인터내셔널 부

문을 신설해 다양한 국가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에

게 상을 주기 시작했다.

그러나 지난해 갑작스럽게 인터내셔널 그룹 부문

을 없애 방탄소년단 팬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.

당시 한 팬은 트위터에“브릿 어워즈가 BTS의 상을 

빼앗았다.”고 적었고 다른 팬은“인터내셔널 남자와 

여자 부문은 남겨놨다. BTS를 막는 게 그렇게 절박

한가?”라고 비난했다.

1977년 시작된 브릿 어워즈는 영국음반산업협회에

서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영국에서는 음악 분야 최고 

권위를 자랑한다. 

수상자는 5월 11일 런던 오투(O2) 아레나에서 열리

는 시상식에서 발표된다. 

Tokyo Drift, 2006)’에 한 역으로 출연하며 할리우드

에서 입지를 다졌다.

‘오비완 케노비’는 이달부터 촬영이 시작되며, 디즈

니의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 디즈니플러

스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.

방탄소년단, 영국 ‘브릿 어워즈’ 후보

한국계 성 강, 디즈니 ‘스타워즈’ 시리즈 출연

한국 단편 애니 ‘오페라’, 
SXSW 관객상 수상

아카데미 시상

식 후보에 올라

있는 에릭 오 감

독의 단편 애니

메이션‘오페라’

가 북미 최대 콘

텐츠 축제인‘사

우스 바이 사우

스웨스트’(이하 

SXSW)에서 관객

상을 받았다.

오 감독의 소속

사 비스츠앤네이

티브스(BANA)는 지난 29일“이번 SXSW에서 공식 경

쟁작인‘오페라’와 바오밥 스튜디오와 협업 중인 VR 

애니메이션‘나무’등 두 편을 동시에 선보였다.”며 이

같이 전했다.

‘오페라’는 벽면이나 구조물에 투사되는 설치 미디어 

아트 전시를 위해 기획된 작품으로, 지난해 대한민국 

콘텐츠 대상 애니메이션 부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

을 받았다.

‘오페라’는 다음 달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 단편 애

니메이션 부문에서 유일한 아시아 작품으로 후보에 

올라있으며, 한국에서는 올해 안에 대형 미디어 아트 

전시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.

▲ ‘오페라’의 한 장면. 사진=BANA

▲ 방탄소년단. 사진=빅히트 엔터테인먼트

▲ The Fast and The Furious: Tokyo Drift에서 열연을 

펼치고 있는 성 강. 사진=트위터(Larissa Lopes)


